A399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      15-12-23a

        동포사회에서 강의를 자주 하는 편에 속하는 저는 교육전문가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아동행동학자, 아동심리학자, 또는 교육학자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을 이해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이해한다는 뜻이 뭐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별문제 없이 자라던 한 십대아이가 갑자기 학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슬람교에 심취되어 집도 나가고 나라도 뒤로하고 이슬람 국가에 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더니 드디어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조직에 가담하여 미국과 대적하는 적군의 일원으로 싸우다가 미국의 포로로 잡힌 존 워커 린드 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그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이혼한 부모는 여러 종교를 알아보려는 아들을 이해해주고 그가 하고싶은 대로 허락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들 이해한번 잘했다고 보십니까? 자기의 조국의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게될 수도 있는 아들을 그 꼴로 만들었다면 아들을 이해한다는 “넓은” 부모의 마음이 아들의 파멸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들을 정말로 위하는 부모이었다면 어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막았어야 옳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자는 대로 방치해주거나 아들이 갖고 싶어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부모의 태도는 건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주변에 새로 깨달았다는 부모님들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부모교실을 다녀왔다거나 교육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왔다는 한 엄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었는데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제는 제 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도 사내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다녀도 이제 괜찮게 보입니다.“  아니 까만 머리가 정상인 동양인으로서 머리를 노랗게 또는 파랗게 물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괜찮게 보이는 것이 자녀를 이해하는 행위라면 그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아이가 대마초를 피우고 친구들과 함께 밥 늦게 까지 PC방들을 쏘다니면서 잔인한 게임에 심취하고 다녀도 그런 짓을 방치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이해를 권고하는 전문가들을 단연코 배척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한 때는 16세 되는 제 손자 녀석의 머리가 노랗게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야단을 칠 수도 있었으나 만일 야단을 쳤더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만날 때마다 심하지 않을 정도로 골려주었습니다. “홍씨 집안에 최초로 태어난 노랑머리”라거나 또는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머리가 하야지기 시작했나부다” 등등 농담 비슷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큰 집회에서 제가 주 연사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제 손자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의 머리는 머지 않아 하얗게 될 것이고 청중석에 앉아 있는 제 손자의 머리는 까맣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청중들은 다 웃음을 터뜨렸고 제 손자의 얼굴을 보니 약간 창피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제 손자는 다시 까만 머리를 회복했습니다. 즉시로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 언제 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일꺼냐?”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 다시는 노랗게 물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제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었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말을 듣는 이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한인소년이 까만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다고 금방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경향을 방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한다면 모범적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간되는 한국어 신문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진과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한인 소년의 뒷 모습 사진이 실렸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고 깎은 머리의 표면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의 나이가 겨우 열 살이라는 기사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도 자녀를 이해한답시고 그 아이의 언행을 방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선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라는 이름으로 잘못되어 가는 자녀를 올바르게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게으른 부모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끝 

